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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격차의 패러다임 전환과 지적 정보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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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CT 환경의 정착 및 넷 미디어의 광범위한 보급으로 인해 정보접근성에 기반한 양적 정보격차는 정보활용 

중심의 질적 정보격차의 형성으로 진화해 왔으며, 인터넷 상에 엄청난 양의 정보가 존재하는 현재의 정보환경에

서는 기존의 양적, 질적 정보격차와는 다른 보다 심화된 지적 정보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환

경의 진화에 따른 정보격차의 변화 양상을 확인하고, 지적 정보격차의 형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지적 정보격차는 기존의 양적, 질적 정보격차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정보격차의 요인들을 

기반으로 정보에 대한 지적 능력의 차이로 인해 발생함을 실증하였다. 특히 정보격차의 핵심 요인으로 인식되어 

온 교육수준과 경제적 수준은 여전히 양적, 질적 정보격차를 형성하고 있으며, 지적 정보격차의 형성에 있어서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정보격차, 스마트 디바이드, 양적 정보격차, 질적 정보격차, 지적 정보격차

ABSTRACT: Due to the settlement of the ICT environment and the widespread dissemination of Net 

media, the quantitative digital divide based on access to information has evolved into the formation 

of a qualitative digital divide. In the current information environment where enormous amounts of 

information exist on the Internet, there is a deeper intellectual digital divide that is different from 

the existing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digital divide. This study identified the changes in digital 

divide resulted from the evolution of information environment and empirically verified the formation 

of the intellectual digital divide. It also demonstrated that the intellectual digital divide is not distinct 

from the existing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digital divide, but from differences in the intellectual 

capacity of the information based on the factors of the existing digital divide. In particular, it was 

confirmed that the educational and economic levels, which have been the key factors of the traditional 

digital divide, still form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digital divide, and also act as the key factors 

in the formation of the intellectual digital div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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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은 현재의 디지털 기반 정보

환경에서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정보적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

다. 이는 사람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나 상호작용을 이루어가는 사회적 과정이자 도구로도 사

용되고 있으며,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환경으로도 인식되고 

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뛰어넘어 사회적 관계를 확장시키기도 하고, 

과거에 비해 보다 많은 정보를 효율적으로 입수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의 진화는 사람들의 정보활동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사회 전반

에 걸친 부정적인 문제들 또한 유발하고 있다. 특히 사회구성원들 사이의 경제적, 사회적 차이는 

ICT의 활용 및 인터넷 접속을 위한 기기의 보유와 이용 측면에서 격차를 발생시키는데 직접적으

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격차는 정보기기 보유에 있어서의 불평등뿐만 아니라 정보기술을 충

분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 사이의 격차까지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일반적으로 정보격차 혹은 디지털 정보격차(digital divide)라는 용어로 설명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정보에 대한 접근으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ICT 활용에 있어서의 격차로 

인해 사회적 활동에서의 다양한 기회가 줄어들 수 있으며, 또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양과 질에

서의 차이는 또 다른 경제적 격차와 사회적 격차의 확대로도 이어질 수 있다.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과 정책은 정보격차라는 개념이 정착된 이후로 계속해서 제시

되어 왔지만, 정보기기, 특히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넷 미디어(net media)의 급속한 보급과 

활용, 그리고 인터넷 상에서 수행할 수 있는 수많은 정보활동으로 인해 기존의 정보격차는 점차 

복잡화, 다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기존의 정보격차를 형성했던 구조와 형성 

요인 역시 이러한 정보환경의 진화로 인해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정보격차의 초기에는 정보기기의 보유 및 접근과 관련한 격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나, 정보

기기의 광범위한 보급과 함께 정보기기의 기능 활용을 통한 정보활용능력으로 인한 격차가 순차

적으로 발생해 왔다. 즉, 정보기기와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정보에 대한 접근이나 이용

은 용이하게 되었지만, 그 정보의 의미를 읽어내고, 신뢰성을 분석하고, 그 가치를 판단하는 능력

에서는 여전히 격차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활용능력과 정보의 가치 판단은 사회정보학

적 측면에서의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정보격차의 내적인 구조와 범위가 변화하고 복잡화함에 따라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제안되어 온 대응 

방안들은 대부분이 접근성에 기반한 전통적인 정보격차에 적용하던 방식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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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로 인해 진화하는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이 제시되지 못하

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효율적인 정보격차 해소 방안이 논의되기 위해서는 계속

해서 진화하는 정보격차의 형성 요인과 내적 구조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정보환경에서 정보격차가 진화하는 양상을 확인하고, 정보격차를 

유발하는 근본적인 요인 및 정보격차의 내적 구조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기반으로 

정보격차라는 사회적, 정보적 문제의 본질을 고찰함으로써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의 기반을 제공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2. 정보격차의 개념 및 배경

ICT의 급속한 발전 및 보급은 사람들의 삶에 편리함을 더해 주었으며, 사회 전반에 걸쳐서 많

은 효용성을 가져오고 있다. 하지만 ICT가 지닌 수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웹(World Wide 

Web)이 등장한 거의 직후부터 정보격차라는 정보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었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정보격차의 심각성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

였다. 정보격차는 1995년 New York Times의 저널리스트 Gary Andrew Pole의 기사에서 처음으

로 사용된 용어로, 컴퓨터, 네트워크 등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정보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격차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Molnar 2002).

이후 1995년 미국 Department of Commerce는 <Falling through the net: A survey of the 

“Have Nots” in rural and urban America> 보고서를 발표한데 이어, 1999년에는 <Falling 

through the net: Defining the digital divide> 보고서를 발표하여 정보격차가 사회적 문제를 야

기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는 정보격차라는 사회적 현상을 정책적인 논제로 부각시킨 시초라

고 볼 수 있으며, 당시 Albert A. Gore 부통령이 연설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면서 정보격차의 개념

이 대중화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미국 Clinton 행정부는 2000년 1월 연두발표에서 사회적 약자의 

취업 기회가 좁아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와 도서관을 중심으로 인터넷 접속의 기회

를 제공하고 관계 기관의 직원 재교육 실시를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후 정보격차의 의미와 개념

이 전 세계에 걸쳐 여러 분야에 적용되면서 복잡하고 다중화된 개념으로 진화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정보격차는 정보를 소유한 사람과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정보

적인 불평등을 의미한다(Houston and Erdelez 2004, 18; OECD 2001, 8). 보다 구체적으로는 ICT

를 다룰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격차(Hillbert 2011) 또는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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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사람들과 제한된 접속 혹은 접속을 할 수 없는 사람들 사이의 

격차를 의미하기도 한다(Gui and Argentin 2011). 이들 정의는 전통적인 정보격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보격차를 유발하는 핵심요인으로 컴퓨터와 인터넷을 언급하고 있다. 반면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OECD)는 “정보 및 ICT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 혹은 여러 가지 활동을 위해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각기 다른 사회적, 경제

적 수준에 따른 개인, 가정, 기업체 및 지역 사이의 격차”로 정보격차를 정의하고 있으며(OECD 

2001, 5), 이는 정보격차의 요인에 정보에 대한 접근을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정의와

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후 정보격차의 개념은 디지털 정보기기, 특히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넷 미디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접근과 활용능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보와 지식의 격차를 의미

하는 것으로 보다 확장되어 왔으며, 정보격차의 개념이 디지털 환경에 중점을 두면서 디지털 정

보격차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후 많은 연구자들이 정보격차를 접근성의 측면에서 논의를 해왔다. 이들 논의의 대부분은 

정보 부자(information-haves)와 정보 빈자(information-have-nots)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불평등이 정보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서의 격차로 이어지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Lee, Park and Hwang 2015; 최두진, 김지희 2003, 17). 이러한 격차를 유발하는 요인으로는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조건의 차이 등이 제시되었으며, 이는 다양한 사회적, 정보적 활동에 참

여할 수 있는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져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구조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

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Park and Lee 2015; van Dijk 2005).

하지만 정보와 ICT에 대한 접근성에 집중하는 전통적인 정보격차의 개념과는 달리, 현재의 정

보격차는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정보적, 사회적으로 더욱 다변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격차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이라는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이승민 2012). 이와 함께, 정보기기의 광범위한 보급과 함께 접근이라는 양적인 측면에서의 

정보격차는 점차 정보의 활용에 중점을 두는 질적인 측면에서의 격차로 진화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또한 이러한 변화를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보와 기술

에 대한 소유나 접근뿐만 아니라 이들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에서의 차이에 대한 재고찰이 이루

어져야 한다.

2. 정보격차의 유형 구분

정보격차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주된 요인으로 하는 전통적인 측면에서의 양적인 정보격차로부

터 ICT를 활용하는 능력 및 정보활용능력에 따라 발생하는 질적인 정보격차로 진화해 왔으며, 

이들 격차에 따른 사회적 문제까지도 정보격차의 범위에 포함되어 왔다. 따라서 현재의 정보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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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보기술에 대한 접근에 따라서 명확하게 구분되는 계층적 불평등의 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회구조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재생산되는 동적인 개념으로 진화하고 있다(이승민 2012).

이와 같이, 정보격차의 양상이나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현상이 다변화하면서, 정보격차는 

1세대 정보격차와 2세대 정보격차로 구분되기도 한다(van Dijk 2005; Correa 2010, 79). 1세대 

격차에서는 정보기기의 보유 여부 및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따라

서 이는 양적인 정보활용에서의 격차를 의미한다. 반면 2세대 격차는 정보기기의 활용 및 정보에

의 접근을 통해 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계층 내에서 발생하는 정보격차로, 정보에 대한 접근에서

의 불평등한 기회뿐만 아니라 소유한 정보 혹은 정보기기를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발생하는 정보활용 측면에서의 질적인 격차를 의미한다(Hargittai and Hinnant 2008; 

Hargittai 2002; Beryy 2011, 4; Correa 2010).

정보격차의 초창기에는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 사이의 차이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었으며, 따라서 정보에 대한 접근을 확보하면 이들 격차는 해소될 

수 있다는 주장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ICT와 정보기기가 급속히 확산되어 포화단계에 접어들

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정보격차의 논점이 접근의 차원에서 정보의 이용능력과 질적 수준의 문제

로 전환되고 있다(민영 2011).

이와 관련해서, 스마트 디바이드(smart divide)라는 개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는 스마트기

기의 활용 정도에 따라서 발생하는 보다 진화된 정보격차로, Lee(2016)의 연구에서 처음으로 제

시된 개념이다. 이는 접근성을 중시하는 측면에서의 스마트기기 보유 정도뿐만 아니라 스마트기

기를 이용해서 정보에 접근하고, 입수한 정보를 어느 정도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서 발생하는 격

차를 의미하며, 전통적인 접근성 중심의 정보격차에서 보다 확장되고 심화된 정보격차의 개념으

로 볼 수 있다. 스마트 디바이드는 정보기기의 보유나 인터넷 접속 여부와 같은 양적인 정보격차

가 스마트기기 및 정보의 활용능력에 기반한 질적인 정보격차로 진화하는 양상을 보여주는 것으

로, 따라서 기존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이 보다 진화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있다.

3. 정보격차 진화의 내적 구조

정보격차가 발생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교육수준, 경

제적 수준, 연령, 장애, ICT, 거주지역 등이 정보격차의 주된 요인으로 인식되어 왔다(Kling 2006; 

Hargittai 2010; Yelton 2012). 이 가운데, 현재의 정보환경에서 격차를 유발하는 가장 큰 요인으

로는 ICT를 들 수 있다. 정보격차는 대부분이 포괄적인 범주에서의 ICT의 이용 및 이에 대한 

접근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Pontin 2016), 교육수준, 경제적 수준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

들은 대부분이 ICT 이용 및 정보기기의 보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기 때문이다.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51권 제1호)

- 96 -

반면 Hargittai(2010)는 ICT 및 정보기기의 보급과 이용이 급속히 확산되는 현 시점에서도 정보

격차 혹은 불평등의 문제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접근성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

소된 시점에서의 정보격차의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이용자들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

한 이용 격차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양적인 접근의 문제에서 질적 활용으로 격차

의 의미가 변화하고 있으며, 이것이 다시 정보의 가치 판단이라는 보다 심화된 활용으로 이어지

는 것이다(Lee 2016).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보격차의 내적인 구조를 양적 정보격차, 질적 정보격

차, 지적 정보격차로 구분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가. 양적 정보격차

양적 정보격차는 정보기기의 보유로 인해 발생하는 전통적인 측면에서의 정보격차로 설명할 

수 있다. 이는 PC나 넷 미디어 등 정보기기를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정보격차의 주된 형성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유형의 정보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사람들의 경제적 수준, 교육수준, 연령 등이 제시되어 왔다. 하지만 정보기술

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정보기기의 비용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정보기기의 

보유로 인해 발생하는 양적 정보격차는 점차 해소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특히 가정에서의 

인터넷 접속뿐만 아니라 도서관이 정보에 대한 접근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접근성에 중

점을 두는 정보격차가 거의 해소되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이는 인터넷 보급의 초기 및 정착기에 나타난 현상이며,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이 광범

위하게 보급되어 있고, 유선뿐만 아니라 무선 네트워크의 이용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현재의 정

보환경에서도 정보격차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Gunkel(2003)은 전통적인 정보

격차의 요인들이 정보기기의 보유에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새로운 

정보격차는 기존의 접근성 중심의 정보격차와 맞물려 계속해서 심화되고 격차가 재생산되는 경

향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의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Talbot 2016), 이는 정보환경의 진화와 함께 새로운 유

형의 정보격차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배경이 되고 있다.

나. 질적 정보격차

질적 정보격차는 정보기기 및 ICT의 활용 능력에 따라 발생하는 격차로 설명할 수 있다. 이는 

정보기기와 넷 미디어의 광범위한 보급으로 인해 보다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정보기기

의 활용이나 조작이 어려워질수록 이를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 사이

의 격차가 보다 심화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기기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 

혹은 정보기기의 소프트웨어나 어플리케이션을 다룰 수 있는지 여부가 격차를 발생하는 주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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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음성뿐만 아니라 영상 커뮤니케이션 및 다양한 정보활동을 지원

하는 복합 정보기기로서의 스마트기기의 광범위한 보급은 mobile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ies (m-ICT)의 시장 확대로 이어지고 있으며(이승민 2012), 이는 정보격차의 개념을 

정보기기 보유를 통한 양적인 접근의 차원에서 정보의 이용 능력과 관련된 질적 수준의 측면으로 

확장시키고 있다(Yelton 2012). 이와 관련해서 Hargittai는 새로운 정보기기의 보급과 함께 정보

격차가 보다 세분화되는 새로운 유형으로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새로운 정보격차를 해소

하기 위해서는 정보기기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용격차에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Hargittai 2010). 즉, 정보기기의 보급이 정보격차를 완전하게 해소하는 것은 

아니며, 새로운 질적 정보격차인 스마트 디바이드의 생성으로 오히려 정보격차를 심화시키는 것

으로 나타났다(Lee 2016).

이러한 주장을 종합해 보면, m-ICT가 광범위하게 보급되어 있는 현재의 정보환경에서는 전통

적인 관점에서의 양적인 격차보다는 질적인 측면에서의 정보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기기의 

사용이 복잡해지고,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유형이나 방식이 급격하게 다양해지는 현재의 정보환

경에서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나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등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정보기기의 보유와 같은 양적인 측면에서의 정보격차가 아닌 정보활용능력 및 

기기의 활용 정도와 관련된 질적인 측면에서 비롯되는 보다 심화된 정보격차로 설명할 수 있다.

다. 지적 정보격차

정보격차는 전통적으로 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차이를 의미하

는 이분법적인 개념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현재의 정보격차는 정보에 대한 접근에 기반한 양적인 

격차에서 진화하여 자신이 얻고 싶은 정보는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수집하고 어떤 방법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가 하는 정보활용능력에 기인하고 있다. 특히 빅데이터로 표현되는 현재의 정

보환경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에 효율적으로 접근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

으며, 정보의 양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그 유형이 다양화하는 상황에서는 정보활용능력 이외에도 

정보의 가치와 신뢰성을 판단하고 이를 선택하는 활동의 질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정보활용능력이 약한 사람은 정보의 적절성이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정보활동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으며, 반면 정보활용능력이 강한 사람은 정보의 가치를 적절히 판단해 정

확하게 가려낼 수 있기 때문에 양질의 정보를 집적하는 경향이 있다. 이 두 집단 사이에서는 기존

의 양적 및 질적 정보격차에 비해 보다 심화된 격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정보를 활용하

는데 있어서의 지적 수준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적 수준 역시 양질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에 기반하기 때문에 기존의 양적, 질적 정보격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적 차원에서의 정보격차는 양적 정보격차나 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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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격차에 비해 보다 진화되고 보다 복잡한 차원의 새로운 정보격차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양적, 질적 정보격차로부터 이어지는 심화된 정보격차를 지적 정보격차(intellectual 

divide)로 정의하고자 한다.

지적 정보격차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 및 이를 통한 정보활용능력을 뛰어넘어, 입수 혹은 접근

하는 정보에 대한 가치 판단의 정립에 따른 격차로 설명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인식격차 혹은 

역량격차와 연관된 개념이라고도 볼 수 있으나, 지적 정보격차는 개인의 가치 판단 능력, 정보 

분석 능력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며, 따라서 기존의 정보의 수용이나 정보 자체에 대한 인식을 뛰

어넘는 보다 심화된 수준에서의 격차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인터넷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입수 

혹은 접근하는 정보가 지닌 의미, 함의를 파악하고, 이를 통한 가치창출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한 원인이 되는 것이다.

정보격차의 진화와 관련된 기존의 논의에서는 정보격차의 주된 요인이 정보에 대한 접근성에

서 정보의 활용으로 변화해 왔으며, 이후 정보를 어느 정도 수용하는지에 따라서 격차가 발생한

다고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정보의 수용이 정보의 인지를 포괄하지는 않는 것이었으며, 정보의 

인지에는 정보의 신뢰성을 포함한 가치의 판단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정보의 신뢰성 및 

가치의 판단을 위해서는 정보에 대한 포괄적인 지적 능력이 필요하며, 이는 또 다른 정보격차의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Girling 2006). 따라서 정보격차는 기존의 양적 격차에서 질적 

격차,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지적 격차로 다변화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보격차의 내적 구조의 진화는 사회의 정보화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정보격차의 양상도 질적 정보격차에서 한 단계 더 복잡화된 지적 정보격차로 진화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현재와 같이 빅데이터가 주된 동향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질적 정보격차의 해

소와 더불어 정보의 가치를 판별하고 능동적으로 정보를 활용하는 측면에서의 지적 정보격차가 

더욱 심화될 수 있는 우려가 존재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정보격차는 다양한 요인에 기반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모두 

사회 전반에 걸친 정보적, 사회적 격차를 유발한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에 정보격차를 

실효성 있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들 각 유형의 정보격차의 형성 요인과 함께 이들 정보격차가 

지닌 내부적인 구조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정보격차와 관련된 

대부분의 논의는 양적 정보격차 및 질적 정보격차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며, 향후 보다 심화될 

수 있는 지적 정보격차에 대해서는 연구가 수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보격차의 

진화 양상의 고찰과 더불어 지적 정보격차로의 진화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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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정보환경의 진화와 함께 정보격차가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양상을 확인하

고자 한다. 특히 양적인 정보격차에서 질적인 정보격차로, 그리고 보다 심화된 지적 정보격차로 

진화하는 현상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적 정보격차의 양상과 이를 유발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1. 변수 설정

정보격차는 사회경제적 요인들 및 정보에 대한 접근, 활용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형성되는 다면적인 사회현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보격차의 핵심적인 요인들을 

중심으로, 이들 각각의 요인들이 양적, 질적, 지적 정보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기

반으로 정보격차의 진화 양상을 확인하고자 한다.

정보격차를 논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보격차의 공통적인 요인으로 언급되는 사회경제적인 특성

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정보격차의 진화 양상에 따라 양적, 질적, 지적 정보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구성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정보격차 요인들 가운데 여러 연

측정 영역 측정항목 설문문항수

사회경제적 특성

성별

4
연령

교육수준

경제적 수준

양적 정보격차

정보기기 보유 수

3ICT 및 인터넷 접속 빈도

PC와 스마트기기 선호도

질적 정보격차

정보기기의 기능 활용 정도

3정보기기 이용의 익숙함 정도

정보기기를 통한 정보 입수 정도

지적 정보격차

정보의 가치 판단 여부

5

정보의 신뢰성 판단 여부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 여부

사회활동에 있어서의 정보의 효용성

지적 성장에 있어서의 정보의 효용성

<표 1> 설문항목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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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핵심 요인들 및 진화하는 정보격차의 형성 요인들을 변수로 

설정하였다(<표 1> 참조).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측정 영역은 크게 사회경제적 특성, 양적 정보격차, 질적 정보격

차, 지적 정보격차의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하였다. 사회경제적 특성으로는 정보격차를 형성하는 

요인들 가운데 여러 연구(Berry 2011; Correa 2010; Hargittai 2010; Lee 2016; Park and Lee 

2015)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성별, 연령, 학력수준, 소득수준을 정보격차의 핵심 요인으

로 설정하였으며, 이들을 정보격차의 진화를 결정하는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정보격차의 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요인들은 양적 정보격차, 질적 정보격차, 지적 정보격차로 

구분하였으며, 이들 요인은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양적 정보격차는 정보기기의 보유 및 ICT에 

대한 접근성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정보기기의 보유 여부, ICT에 대한 접근 여부, 유무선 인

터넷 활용 여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현재의 정보환경에서 양적 정보격차가 여전히 발생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되었다. 질적 정보격차는 입수 혹은 접근한 정

보의 활용과 관련된 항목으로, 정보기기의 다양한 기능 활용 정도, 정보기기의 이용에 있어서의 

익숙함의 정도, 정보기기를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는 정도에 대한 인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적 정보격차는 정보의 가치 및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다른 정보로의 연결 

여부 등 정보의 지적 활용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조작적 

정의 및 Girling(2006)의 연구에 기반하여 변수를 설정하였다. 이외에도 정보를 어느 정도 활용하

고 있는지, 입수한 정보가 정보적, 사회적 활동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입수한 정보

가 본인의 지적 성장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인식 등으로 구성하였다.

2. 데이터 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정보격차의 진화 양상 및 지적 정보격차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설문조사

를 수행하였다. 설문항목은 설정한 변수에 따라 크게 네 가지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의 카테고리는 사회경제적 특성 및 양적, 질적, 지적 정보격차의 구성 요인들로 이루어져 있다. 

설문조사는 2019년 1월 24일부터 2월 20일까지의 약 한 달의 기간 동안 서울 지역에서 20대 이상

의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면대면 방식으로 수행되었으며, 총 283부를 배포하여 응답이 충분

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12부를 제외한 271부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정보격차와 관련한 

설문 항목에 대해서는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SPSS) 25.0 for Windows를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사회경제적 

특성과 양적, 질적, 지적 정보격차 요인들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을 위해 Pearson’s Correlation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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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데이터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계수를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총 15개 항목에 대한 Cronbach’s alpha 계수는 .717이며, 따라서 수집된 데이터의 내적일관성은 

분석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Ⅳ. 분석 결과

1. 인구통계적 특성 분석

정보격차의 진화 양상 및 지적 정보격차의 발생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우선 설문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응답자(N=271) 가운데 남성은 101명(37.3%), 여성은 

170명(62.7%)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20대에서 40대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

기준 구분 N 비율

성별
남성 101 37.3%

여성 170 62.7%

총계 271 100.0%

연령

20대 85 31.4%

30대 94 34.7%

40대 60 22.1%

50대 26 9.6%

60대 이상 6 2.2%

총계 271 100.0%

경제적 수준

2,000만원 미만 46 17.0%

2,000만원 이상∽4,000만원 미만 85 31.4%

4,000만원 이상∽6,000만원 미만 71 26.2%

6,0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 45 16.6%

8,000만원 이상 24 8.9%

총계 271 100.0%

교육수준

고졸 미만 51 18.8%

고졸 37 13.7%

전문대졸 29 10.7%

대졸 142 52.4%

대졸 이상 12 4.4%

총계 271 100.0%

<표 2> 인구통계적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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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육수준과 관련해서는 4년제 대학 졸업자가 전체의 52.4%(N=142)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

적 수준과 관련해서는 전체 응답자가 고르게 분포된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2> 참조).

2. 양적 정보격차

양적 정보격차는 전통적인 관점에서의 정보격차로, 정보기기의 보유 및 인터넷 접속 여부 등 

정보에 대한 접근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보격차이다. 이 유형의 정보격차는 ICT와 인터넷 보급

의 초창기부터 발생해 왔으며, 대부분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넷 미디어를 보유하고 있는지, 

이를 이용해 인터넷 상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된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하지만 

넷 미디어 등의 정보기기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가계의 경제적 측면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정

보기기의 이용이나 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등에는 학력으로 대표되는 개인의 교육수준이 고려

되어 왔다. 따라서 경제적 수준과 교육수준 등의 요인들이 정보기기의 보유 및 정보에 대한 접근

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에 있어서의 차이를 의미하는 양적 정보격차

의 주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정보기기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한 가격의 하락 및 m-ICT의 보급 등으로 인해 경제적 수

준이나 교육수준 등과는 무관하게 많은 사람들이 정보기기를 보유할 수 있게 되었으며, 따라서 정

보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의 차이도 해소되고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m-ICT

의 보급 및 일반화로 인해서 연령과 성별에 따른 격차 역시 해소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양적 정보격차가 완전하게 해소되었는지를 실증한 연구결과는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양적 정보격차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전통적인 양적 정보격차가 

현재의 양적 정보격차와 어떤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경제적 

특성과 양적 정보격차 요인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분석 결과, 성별과 연령은 양적 정보격차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성별

이나 연령은 전통적으로 정보격차를 발생시키는 핵심 요인 가운데 하나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정보기기 및 넷 미디어를 포함한 m-ICT의 광범위한 보급은 성별과 무관하게, 그리고 다양한 연령

층에서 모두 정보기기를 이용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성별

과 연령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양적 정보격차는 해소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반면 교육수준과 경제적 수준은 양적 정보격차의 형성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교육수준은 인터넷 접속 빈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r=.325, p<0.01), 교육수

준이 높을수록 보유하고 있는 정보기기의 수도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r=.184, p<0.01). 경제적 

수준 측면에서 보면,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인터넷 접속 빈도 역시 높게 나타났으며(r=.239, 

p<0.01), 보유하고 있는 정보기기의 수도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r=.132,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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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

인터넷 접속 빈도 스마트기기 선호도 보유 정보기기 수

성별

Pearson 상관계수 -.085 -.104 -.095

유의확률 (양측) .164 .087 .117

N 271 271 271

연령

Pearson 상관계수 .057 .032 .037

유의확률 (양측) .351 .595 .547

N 271 271 271

교육수준

Pearson 상관계수 .325** .005 .184**

유의확률 (양측) .000 .932 .002

N 271 271 271

경제적 수준

Pearson 상관계수 .239** -.068 .132*

유의확률 (양측) .000 .264 .030

N 271 271 271

** p<.01, * p<.05

<표 3> 사회경제적 특성과 양적 정보격차 요인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

이외에 여러 연구에서는 PC 환경에서 스마트기기 환경으로 정보기기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면

서 양적 정보격차는 점차 해소되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전통적인 정보기기로 볼 

수 있는 PC와 새로운 유형의 넷 미디어인 스마트기기의 사용은 모든 사회경제적 요인들과 유의

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즉,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기기의 보유가 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기기의 유형은 양적 정보격차의 발생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들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Gunkel(2003), Talbot(2016), Lee(2016) 등 이전 연구에서 주장

한 바와 같이, m-ICT를 포함한 넷 미디어의 광범위한 보급이 양적 정보격차를 완전하게 해소하지

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 접속과 넷 미디어의 보유에는 교육수준과 경제적 수준이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 요인들은 여전히 양적 정보격차를 형성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반면 넷 미디어의 보급은 성별과 연령을 초월하여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 요인들은 현재의 정보환경에서는 양적 정보격차를 형성하는데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양적 정보격차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정보기

기의 보유 및 이를 통한 정보에의 접근은 정보를 활용하는 측면에서의 질적 정보격차의 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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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질적 정보격차

질적 정보격차는 ICT, 넷 미디어 등 진화하는 정보기기를 활용하는 능력에서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격차를 의미한다. 하지만 질적 정보격차는 독립적으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양적 정

보격차라는 현상을 기반으로 하여 정보활용능력에서의 격차로 확대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으

며, 따라서 양적 정보격차를 형성하는 전통적인 요인들로부터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실제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보기기를 보유할 수 있는 경제적 

환경, 이들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교육수준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질적 정보격차

의 형성에는 전통적인 정보격차의 요인들이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서 정보기

기의 기능을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지, 정보기기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지가 질적 정보격차

의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모든 요인들은 궁극적으로 정보기

기를 통해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입수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보기기를 이용해 필요한 

정보를 어느 정도로 입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또 하나의 주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특성들이 질적 정보격차를 유발하는 요인들과 어떤 상관관계를 

보이는지를 분석하였다(<표 4> 참조).

상관관계

기능 활용 정도 익숙함 정도 정보 입수 정도

성별

Pearson 상관계수 -.111 .008 .019

유의확률 (양측) .067 .891 .756

N 271 271 271

연령

Pearson 상관계수 .064 -.017 .109

유의확률 (양측) .296 .784 .073

N 271 271 271

교육수준

Pearson 상관계수 .050 .061 -.013

유의확률 (양측) .411 .319 .838

N 271 271 271

경제적 수준

Pearson 상관계수 .176** .107 .151*

유의확률 (양측) .004 .079 .013

N 271 271 271

** p<.01, * p<.05

<표 4> 사회경제적 특성과 질적 정보격차 요인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경제적 수준은 정보기기의 기능 활용 정도(r=.176, p<0.01) 및 

필요로 하는 정보의 입수 정도(r=.151, p<0.05)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즉,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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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 높을수록 정보기기의 다양한 기능 및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정보기기의 기능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은 결국 필요로 하는 정보를 입수하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인은 상호간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

며, 이러한 이유로 경제적 수준과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경제적 수준 이외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은 질적 정보격차의 요인들과는 유의미한 상

관관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양적 정보격차와 마찬가지로, ICT 및 넷 미디어의 광범위한 보급으

로 인해 정보기기의 활용이 일반화되고, 이는 다시 정보기기가 지닌 다양한 기능의 활용이나 이

를 통한 정보의 입수를 향상시킨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보기기의 이용과 관련된 정보활용

능력은 교육수준과는 무관하게 정보기기를 많이 이용하는지와 보다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설

명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정보기술의 발전을 통해 정보기기 보유의 장벽이 낮아지고 일반화됨에 따라 

사람들의 정보기기 활용 수준 및 이를 통한 정보활용능력은 향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재의 

정보환경에서는 질적 정보격차가 다소간 해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정보기기의 기능 

활용이나 이를 통한 정보에의 접근은 정보기기의 보유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기기를 

보유하기 위한 경제적 수준은 여전히 질적 정보격차를 형성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수준으로 인한 2차적 정보격차의 발생이라는 이전 연구들의 결과와는 상반되는 것이

다. 즉, 경제적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보다 많은 정보기기를 보유할 수 있고, 이것이 정보기기

의 다양한 기능에 익숙해지고 보다 깊이 있게 활용하는 것으로 이어져 필요한 정보를 더 많이 

입수할 수 있지 여부와 관련된 질적인 정보격차를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4. 지적 정보격차

지적 정보격차는 기존의 1차적 및 2차적 정보격차 혹은 양적, 질적 정보격차와는 달리 보다 

심화된 유형의 정보격차라고 할 수 있다. 빅데이터로 대표되는 현재의 정보환경에서는 정보와 

데이터가 내포하는 의미보다는 이들 정보 혹은 데이터의 처리에만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정보의 무분별한 대량 생산이라는 현상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이는 결국 정보의 가치

와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다. 하지만 사람

들이 궁극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정보와 데이터를 통한 개인의 지적 성장이며, 정보와 데이터

에 대한 접근 자체는 아닐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입수한 정보와 데이터의 가치, 적절성, 신뢰

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지닌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격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지적인 차원에서의 정보격차를 생성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적 정보격차를 생성하는 잠재적 요인으로 입수한 정보의 가치 및 신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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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능력을 설정하였으며, 이외에 입수한 정보를 관련된 정보와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 사회활

동에 있어서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 개인의 지적 성장에 어느 정도 효용성이 있는지에 대한 인식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사회경제적인 특성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지적 정보

격차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보다 심화된 정보격차의 양상을 분석하였다(<표 5> 참조).

<표 5> 사회경제적 특성과 지적 정보격차 요인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

상관관계

가치 판단
신뢰성
판단

관련 정보와의 
연계

사회활동에의 
유용성

지적 성장에의 
유용성

성별

Pearson 상관계수 -.194** -.139* -.114 -.042 -.116

유의확률 (양측) .001 .022 .061 .486 .056

N 271 271 271 271 271

연령

Pearson 상관계수 .037 .080 -.048 -.033 -.096

유의확률 (양측) .548 .187 .431 .584 .114

N 271 271 271 271 271

교육수준

Pearson 상관계수 .117 .130* .110 .112 -.063

유의확률 (양측) .054 .033 .070 .065 .301

N 271 271 271 271 271

경제적 수
준

Pearson 상관계수 .118 .185** .174** .012 -.137*

유의확률 (양측) .052 .002 .004 .848 .024

N 271 271 271 271 271

** p<.01, * p<.05

분석 결과, 지적 정보격차의 형성 요인 가운데, 입수한 정보의 신뢰성, 관련 정보와 연계시킬 

수 있는 능력, 개인의 지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인식은 교육수준 및 경제적 수준과 유의

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교육수준은 입수한 정보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능력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r=.130, p<0.05). 이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신뢰성 있는 정보

를 보다 많이 입수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한 집단과는 지적인 측면에서 

정보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은 입수한 정보의 신뢰성 판단(r=.185, p<0.01), 관련 정보와의 연계 능력(r=.174, 

p<0.01) 등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즉,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신뢰성 높은 정보

를 보다 많이 입수하고 있으며, 입수한 정보를 관련된 다른 정보와 연결시켜 보다 넓은 범위에서

의 정보 입수가 가능해지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반면, 경제적 수준과 지적 성장 사이에는 

유의미한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r=.-137, p<0.05). 정보활동은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지적

인 성장을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해 사람들은 진화하는 정보기기를 이용해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

으로 다양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분석 결과에 기반해서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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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정보기기를 이용해 입수한 정보가 개인의 지적인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

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도 정보의 가치 판단과 정보의 신뢰성 판단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여성에 비해 남성이 입수한 정보의 가치를 판단하거나(r=.-194, p<0.01) 

정보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경향이 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r=-.139, p<0.05).

이들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입수한 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및 해당 정보를 

관련된 정보와 연결시켜 정보활용의 범위를 확장하는 능력의 차이에 따라 정보격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따라서 정보기기의 광범위한 보급 및 정보활용능력 이외의 보다 심화된 정보격차인 지적 

정보격차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경제적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인터넷 이외에

도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경로 혹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대적으로 많이 누릴 수 있지

만, 경제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에서는 정보기기를 통한 정보의 입수가 개인의 지적 수

준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개인의 지적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정보기기의 활용은 이전에 비해 경제적 수준에 따르는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정보환경의 진화 및 넷 미디어의 광범위한 보급에 따라 전통적인 개념의 정

보격차는 그 발생 양상이 보다 다변화하고 있다. 정보의 접근성에 중점을 두는 양적 정보격차에서 

정보기기를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지와 관련한 질적 정보격차, 그리고 입수한 정보 자체의 지

적인 활용과 관련한 지적 정보격차로 정보격차의 내적인 구조가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

통적으로 정보격차의 주된 요인이 되어 왔던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경제적 수준은 정보기기의 광

범위한 확산과 함께 정보격차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으나, 교육수

준과 경제적 수준은 여전히 양적, 질적 정보격차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들 요인

은 지적 정보격차라는 새로운 정보격차를 형성하는데 있어서도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

다. 이와는 달리, 전통적인 정보격차 요인 가운데 성별, 연령은 더 이상 정보격차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으며, 교육수준 역시 양적 정보격차를 제외하고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해서는 정보를 가진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이

분법적인 구분이 아닌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사회현상으로 인식하

는 것이 필요하며, 정보에 대한 접근 및 정보기기의 광범위한 보급 이외에도 정보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인 정보 자체의 가치와 신뢰성 파악 및 활용을 위한 측면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시점이다.

5. 양적, 질적, 지적 정보격차 사이의 관계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정보격차는 접근성에 중점을 둔 전통적인 양적 정보격차에서 정보활용

능력을 고려한 질적 정보격차로 진화해 왔으며, 현재는 새로운 유형의 지적 정보격차까지도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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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다양한 유형의 정보격차는 서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형성되는 전체적인 사회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람들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정보격차 형성 사이의 상관관계만을 분석하는 것은 정보격차의 형

성 상황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며, 다양한 정보격차가 어떤 방식으로 상호 연계되어 있는지의 

내적 구조를 확인하는데 있어서는 한계를 보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앞서 분석한 상관분

석 결과를 기반으로, 전체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정보격차가 상호간에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가. 지적 정보격차와 양적 정보격차 사이의 상관관계

ICT 및 넷 미디어의 보급에도 불구하고 양적 정보격차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교육수준과 

경제적 수준은 양적 정보격차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요인은 접근성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정보기기를 통해 입수한 정보 자체를 활용하는데 있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양적 정보격차를 생성하는 요인들은 지적 정보격차의 형성

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들 사이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지적 정보격차의 내적 구조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적 정보격차를 형성하는 요인과 양적 정보

격차의 요인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상관관계

인터넷 접속 빈도 스마트기기 선호도 보유 정보기기 수

가치 판단

Pearson 상관계수 .378** .108 .454**

유의확률 (양측) .000 .075 .000

N 271 271 271

신뢰성 판단

Pearson 상관계수 .327** .075 .403**

유의확률 (양측) .000 .217 .000

N 271 271 271

관련 정보와의 
연계

Pearson 상관계수 .303** .116 .366**

유의확률 (양측) .000 .056 .000

N 271 271 271

사회활동에의 
유용성

Pearson 상관계수 .258** .121* .312**

유의확률 (양측) .000 .047 .000

N 271 271 271

지적 성장에의 
유용성

Pearson 상관계수 .110 .130* .115

유의확률 (양측) .071 .033 .058

N 271 271 271

** p<.01, * p<.05

<표 6> 지적 정보격차와 양적 정보격차 요인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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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양적 정보격차의 요인인 인터넷 접속 빈도와 정보기기의 보유 

수는 개인의 지적 성장과 관련된 요인을 제외한 모든 지적 정보격차의 요인들과 유의미한 상관관

계를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보면, 보유하고 있는 정보기기의 수가 많을수록 인터넷에 접속하는 

빈도도 높아질 것이며, 이는 인터넷 상의 정보에 대한 접근도를 높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정보활

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결국 정보기기를 통해 입수한 정보에 대한 가치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의 신장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연관된 다른 정보에 대한 접근의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수하는 정보 자체에 대한 지적 활용도를 높여줄 수 있는 것으

로 설명할 수 있다.

반면, 개인의 지적 성장과 관련해서는 양적 정보격차의 요인들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즉, 정보에 대한 접근성 자체 및 정보기기의 보유는 개인의 지적인 성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정보 자체의 가치를 판단하여 이를 활용하는 측면에서만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

다. 또한 기존의 유선 네트워크 기반의 PC에 비해 무선 네트워크 기반의 스마트기기는 입수한 

정보를 통한 사회활동에 대해서만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라는 

양적인 측면으로 인한 격차는 해소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오히려 스마트기기와 같은 진화된 

정보기기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많은 정보적, 사회적 활동을 수행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양적 정보격차는 개인의 지적인 성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정보기기를 통해 입수하는 정보의 가치 판단이나 신뢰성 여부를 확인하는 능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결국, 양적 정보격차와 지적 정보격차는 분리된 

현상이 아니라 양적 정보격차가 지적 정보격차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따라서 지적 정

보격차의 해소를 위해서는 양적 정보격차의 해소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나. 지적 정보격차와 질적 정보격차 사이의 상관관계

질적 정보격차는 접근성에 중점을 두는 정보격차보다는 정보활용능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보

격차를 의미한다. 하지만 정보활용능력은 정보기기의 활용 측면에 중점을 두는 것이며, 정보에 

접근하거나 정보기기를 활용하는 모든 행위는 결국 입수한 정보 자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궁

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가 지닌 가치와 신뢰성 등을 판단하여 개인에

게 필요한 적합한 정보만을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정보기기의 활용이 정보 자체의 지적인 측면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질적 정보격차와 지적 정보격차를 생성하는 요인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표 7> 참조).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51권 제1호)

- 110 -

상관관계

기능 활용 정도 익숙함 정도 정보 입수 정도

가치 판단

Pearson 상관계수 .313** .236** .166**

유의확률 (양측) .000 .000 .006

N 271 271 271

신뢰성 판단

Pearson 상관계수 .429** .338** .337**

유의확률 (양측) .000 .000 .000

N 271 271 271

관련 정보와의 
연계

Pearson 상관계수 .335** .363** .307**

유의확률 (양측) .000 .000 .000

N 271 271 271

사회활동에의 
유용성

Pearson 상관계수 .211** .367** .241**

유의확률 (양측) .000 .000 .000

N 271 271 271

지적 성장에의 
유용성

Pearson 상관계수 .006 .183** .082

유의확률 (양측) .924 .003 .179

N 271 271 271

** p<.01, * p<.05

<표 7> 지적 정보격차와 질적 정보격차 요인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

분석 결과, 개인의 지적 성장에 있어서의 효용성을 제외한 모든 지적 정보격차의 요인들은 모

두 질적 정보격차의 요인들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결국 정보활용능력에 기반

한 질적 정보격차가 정보 자체의 내적인 활용과 관련한 지적 정보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정보기기의 활용에서 발생하는 격차는 입수하는 정보 자체에 대한 평가와 활용

에서의 격차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특히 정보기기의 다양한 기능을 

많이 활용하고 이에 익숙한 계층에서는 입수한 정보의 가치와 신뢰성 등을 판단함으로써 정보 

자체를 이용한 다양한 정보적, 사회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적 정보격차의 요인 가운데 개인의 지적 성장과 관련해서는 정보기기 활용의 익숙함 

정도만이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데(r=.183, p<0.01), 정보기기의 다양한 기능 활용 자

체 혹은 이를 통한 정보의 입수 정도는 정보 자체에 대한 지적인 활동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으며, 정보기기를 익숙하게 활용하는 계층에서는 정보 자체가 지닌 의미를 보다 깊이 있

게 인식함으로써 개인의 지적 성장의 기반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들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질적 정보격차는 넷 미디어가 광범위하게 보급되어 있는 현재

의 정보환경에서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정보활용능력으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를 통해 입수하는 정보의 실제적인 평가와 관련된 능력으로 직결됨으로써 지적인 차원에서의 정

보격차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격차의 패러다임 전황과 지적 정보격차

- 111 -

Ⅴ. 논의 및 결론

ICT 환경의 정착 및 스마트기기를 포함한 넷 미디어의 광범위한 보급은 사람들의 정보적, 사회

적 활동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 이르기까지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이는 사람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나 상호작용을 이루어가는 사회적 과정이자 도구로 사용되고 있으며, 정보에 접

근하고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환경으로도 인식되고 있다. 이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수많은 정보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평등화라는 긍정적인 현상을 가져왔다. 

반면, 정보의 대량화, 다양화, 복잡화로 인해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정보기기의 보유 및 사람들의 

정보활용능력이라는 측면에서는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즉, 정보 자체의 존재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에 접근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에서의 정보격차가 발생하

고 있는 것이다.

정보격차는 인터넷 보급의 초기부터 제기되어 온 사회적 문제이며, 정보격차의 양상은 접근성 

중심의 양적 정보격차에서 정보활용능력 중심의 질적 정보격차로 진화해 왔다. 또한 빅데이터로 

대표되는 현재의 정보환경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운 일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보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인 정보의 지적 활용

에 따른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은 양적 정보격차 

및 질적 정보격차로 국한되어 있으며, 계속해서 진화하는 정보격차의 양상에 대한 고찰은 실증적

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양적, 질적 정보격차와 함께 정보 자체의 활용으

로 인한 지적 정보격차의 발생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이 새로운 정보격차가 기존의 양적, 질적 

정보격차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ICT 환경의 정착 및 넷 미디어의 광범위한 보급에도 불구하고 양적인 정보격차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질적인 정보격차를 형성하는 요인들에도 변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

한 양적 정보격차와 질적 정보격차는 보다 심화된 정보격차인 지적 정보격차와 밀접하게 연결되

어 있어, 정보환경의 진화와 함께 지적 정보격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현재의 정보

격차 양상에서는 정보 자체의 활용이 정보격차를 형성하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기존의 정보격차의 요인인 정보활용능력과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보격차를 형성하는 전통적인 요인 가운데 성별과 연령은 현재의 정보

격차 형성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개인의 교육수준과 경제적 수준은 여

전히 양적, 질적 정보격차를 형성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지적 정보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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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하는데도 근본적인 바탕이 되고 있다. 지적 정보격차와 관련해서는 경제적 수준이 주된 형성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외에 교육수준 역시 정보 자체의 신뢰성과 가치를 판단하고 평가하는데 

있어서는 격차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ICT 환경의 정착 및 넷 미디어의 광범위한 보급은 양적, 질적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보격차의 내적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기존의 

정보격차와는 다른 요인을 지닌 새로운 유형의 정보격차, 즉 지적 정보격차로 보다 심화 혹은 다

변화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정보격차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나 정보활용능

력으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입수하는 정보의 실제적인 가치 평가와 관련된 능력으

로 직결됨으로써 지적인 차원에서의 정보격차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의 정보환경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새로운 개념과 기술이 등장하면서 계속해서 확장, 

진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정보격차와는 다른 특성과 구조를 지닌 정보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과거에 비해보다 심각한 사회적, 개인적 격차를 유발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격차라는 부정적인 사회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나 정보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정보의 가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의 지적 성장을 위한 방안까지도 함께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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